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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업과 관련된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우울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2015년 9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국인 유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우울점수는 17.36점(SD 6.77)이었고, 문화적응 스트레

스, 학업스트레스, 진로스트레스는 각각 69.51점(SD 19.06), 34.64점(SD 5.03) 그리고 29.13(SD 9.14)점 이

었다.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스트레스로 파악되었으

며, 이 두변수의 설명력은 51.9%이었다. 이상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수준을 개선시키고 건강한 유학생

활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았던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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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Chinese 

students in Korea, focusing on factors related to acculturation stress, academic stress and career 

stres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66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Sep. 7th to Oct 15th. The subjects’ mean score of depression was 17.36(6.77), and 

their scores of acculturation stress, academic stress, and career stress were 69.51(19.06), 

34.64(5.03), and 29.13(9.14), respectively. Acculturative stress and career stress were found to be 

factors influencing the depression level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and the two factors’ 

explanatory power was 51.9%.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 order to lower Chinese 

students’ depression level and help them lead a healthy academic lif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ir acculturative stress and career stress and to provide special intervention for 

students with high perceive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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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4년 국내에서 학업에 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은 84,891명이며, 그 중 중국인 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59.3%로 파악되어[1], 단일 국가로는 수적으로 가장 우

세하다. 유학생들은 이미 대학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으며, 유학생들이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면

서 쌓은 경험과 인식은 향후 한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기관은 유학생들

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도와 유학생활이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학업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환경에

서 생활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언어문제, 학업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학생활 부적응, 우울 및 음주문제 등

[2-4]의 다양한 신체적 및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경험

하고 있었다. 이 중 우울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데, 유학생들은 자국 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학

생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여[5] 우울을 

경험하기 쉬운 취약 집단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위에서 언급한 

유학생들의 사회․심리적 어려움들과 깊은 연관을 가

지고 있을 뿐 아니라[3][6][7],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다

면 자살생각[8] 등의 이차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 더욱이 유학생들은 새로운 스

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는 가족 등의 지지자원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효과적인 대처능력이 저하되었을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울수준

과 우울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된다.

한국대학생의 경우 우울 영향요인으로 심리적, 가족

환경적, 사회 및 학교환경적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보

고되었는데[9],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우울을 효과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10]와 같

이 이미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변수 이외에 다각

적 측면에서 관련된 변수들을 살피고 관리하여야 한다.  

한국대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선행 메타

분석 결과 효과크기가 높았던 것은 학업문제(0.885)와 

진로문제(0.839)로 보고되었고[9], 한국인 해외유학생의 

경우에도 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는 우울 등

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11]이 확인되

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업으로 인한 부적응 심리상태

인 학업스트레스와 취업․진로스트레스는 자국 대학생

과 유학생의 구분을 떠나 이 시기의 대상자들에게 문제

를 유발하고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스트

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영역은 언어영역, 교육 및 학업

영역 그리고 경제영역으로 보고되어[4], 재한 중국인 유

학생의 우울 관리 시에도 학업관련 요인을 반드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많은 중국인 유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로,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음이 보고되었고[3][6][10], 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

행되었다. 낯선 한국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이 경험하

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원인 동시에 자연스

러운 과정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는 달리 학업은 한국생활을 선택한 이

유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매우 절실한 문제가 된다. 

한국의 학업방식은 본국과 차이가 있으며, 실제적인 도

움을 청할 곳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학업성취에서 필수

적으로 갖추어야 할 어학능력에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

문에[4] 중국인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스트

레스를 지각할 수 있다. 더욱이 언어는 단시간에 습득

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언어능력으로 부가되는 학

업스트레스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시간 지속될 가능

성이 높다. 한 선행연구 결과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생

활 적응을 위해 언어장벽 해결, 적극적 학습활동 및 맞

춤식 학사지도에 대한 요구를 보고하여[12], 이들의 성

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중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한국잔류 계획과 모

국귀환 계획이 각각 49.5%와 50.0%로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어[4],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더라도 한국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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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또 다른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유학생을 위한 진로지도를 희망하고 있었

으나 현실은 이와 달라 유학생들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12]. 더욱

이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나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크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할 때 

첫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적응 스

트레스를, 둘째 유학생이라는 학생 신분 측면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스트레스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제까지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과 관련된 선

행연구들은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

룬 것이 많았고, 그 외 차별감, 자아탄력성, 낙관성, 적

응유연성, 사회적지지, 대처양식, 감성지능 등의 사회․

심리적 변수와 대학생활 적응 등과의 관계를 파악한 것

이 주를 이루었다[6][7][10][13].

최근 진행된 선행연구 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수

준은 높은 편으로 보고되어[3] 이에 대한 관리는 반드

시 필요한 실정이다. 유학생들에게는 학업이나 진로는 

주요한 문제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학생의 우울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6] 고려할 때, 중국인 유학

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와 우울

과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

상으로 우울수준을 파악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및 진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우울점수에 따른 우울군을 파악한다.  

4)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스

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D 광역시, 충청남도 및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 3곳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중 연구

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배부된 설문지 중 183부(회수율 91.5%)가 회수되었

으며, 이중 응답일 불충분한 17부를 제외하고 총 166부

가 최종 자료분석에 포함되었다. G*power[14]를 이용

한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중간정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80을 

기준으로 124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대상자 166명은 기

준을 충족하였다.  

대상자 중 여성이 57.8%(96명)이었고, 연령은 21-30

세가 88.6%(147명)이었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98.8%(164

명), 종교가 없는 경우가 92.8%(154명)이었다. 한편 거

주형태는 기숙사와 자취가 각각 44.0%(73명)과 50.0%(83명)

이었고, 학년은 3.4.5학년이 89.2%(148명)이었으며, 소

속대학은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이 65.7%(109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거주기간은 13-36개월이 38.6%(64

명)이었고, 전공만족도는 ‘그저 그렇다’가 53.6%(89명), 

학업성적은 ‘보통’이 60.8%(101명), 지각하는 대인관계

는 ‘좋은 편’이 62.7%(104명),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좋

은 편’이 63.9%(106명), 지각하는 경제상태는 ‘좋은 편’

이 53.0%(88명), 지각하는 한어 능력은 보통이 45.8%(76명)

이었다[표 1].

3.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스

트레스나 취업스트레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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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강 1주일 후부터 중간고사 1주일 전까지로 계획하

였으며, 실제 자료수집은 2015년 9월 7일부터 2015년 

10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한국어판 설문지를 제작하

여 간호학과 교수 1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중국

어와 한국어 활용에 문제가 없는 중국인 박사과정생 1

명이 중국어판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자료수집은 2명의 

중국인 유학생 연구보조자가 하였으며, 연구보조자는 

연구시작 전 연구의 목적, 설문지의 내용, 설문지 작성

의 주의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연구보조자가 해

당 대학교의 캠퍼스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일대일로 만

나 연구의 목적, 설문지의 내용 등을 설명한 후 자발적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

아 윤리적 측면을 이행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를 연구

보조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4. 연구도구
4.1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은 Radloff (1977)가 개발한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을 Chon과 Rhee[15]가 한국어판 도구를 제작하여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본 

도구는 우울정서, 신체적 증상, 긍정적 정서, 대인관계

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의 4점 척도이

다. 20문항 중 4문항은 역문항처리 하였고, 점수의 범위

는 0-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4.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Sandhu와 Asrabdi[2]가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IS)를 이용하여 파악하

였다. 본 도구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및 기타의 7가지 하위영역으

로 구성된 36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36-180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개발당시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4.3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Schhufeli 등이 개발한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를 

Shin[16]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이는 

정서소진, 냉소주의, 효능감 감소의 총 3개 하위영역 1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의 범

위는 15-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학업스트

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 [16]

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87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70이었다. 

4.4 진로스트레스
진로스트레스는 Lee[17]가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했던 도구로 파악하였다. 도구는 진

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구는 

총 12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2-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진로스트레스를 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Lee [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

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의 수준은 기술통계로, 

대상자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t-test 그리고 

ANOVA와  Scheffe 사후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울

점수에 따른 우울군은 실수와 백분율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우울 영

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구하였다.

6. 연구윤리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연구윤리심

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실시하였다(IRB 2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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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N(%)
depression score 

M(SD) t(p)/F(p) Scheffe

Ggender female  96(57.8) 17.20(6.75) -.363(.712)
male  70(42.2) 17.59(6.84)

Age ≤20  19(11.4) 18.79(5.86) .977(.330)
21-30 147(88.6) 17.18(6.88)

Marital status married   2( 1.2) 19.00(2.83) .343(.732)
unmarried 164(98.8) 17.34(6.81)

Religion have 12(7.2) 18.03(6.04) .382(.703)
not have 154(92.8) 17.31(6.84)

Residental type  dormitory  73(44.0) 17.19(6.70) 1.724(.182)
living apart from others  83(50.0) 17.94(7.02)
boarding house/others  10( 6.0) 13.80(3.94)

School grade 1,2  18(10.8) 16.61(6.45) -.519(.609)
3,4,5* 148(89.2) 17.45(6.82)

College Humanistic & social science/Education 109(65.7) 17.26(6.85) .210(.811)
Natural science/Engineering  32(19.3) 17.09(6.31)
others  25(15.1) 18.16(7.19)

Duration of stay in Korea ≤12month  31(18.7) 16.87(5.60) .124(.883)
13-36month  64(38.6) 17.61(7.14)
36-60month  71(42.7) 17.30(7.00)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   7( 4.2) 18.57(8.72) 1.003(.369)
so-so  89(53.6) 16.67(6.65)
satisfaction  70(42.2) 18.11(6.73)

Aacademical achievement bad  26(15.7) 17.38(7.21) .110(.896)
usual 101(60.8) 17.52(7.08)
good  39(23.5) 16.92(5.71)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d   3(1.8) 18.33(4.62) .358(.699)

so-so  59(35.5) 17.92(7.06)
good 104(62.7) 17.02(6.68)

Health status bad   4(2.4) 20.50(8.66) 1.102(.335)
so-so  56(33.7) 18.13(6.82)
good 106(63.9) 16.84(6.67)

Economic status bad  10(6.0) 22.70(7.26)a 4.017(.020) a>b
so-so  68(41.0) 17.68(6.64)
good  88(53.0) 16.51(8.59)b

Korean language skill low  49(29.5) 17.04(7.16) .656(.520)
middle  76(45.8) 17.00(6.31)
high  41(24.7) 18.41(7.18
Total mean 17.36(6.877)
Grade point mean .87(.34)

* 대상학과 중 건축과는 5년제임

표 1. 대상자 특성에 따른 우울수준     (N=166)

III. 연구결과 

1. 대상자 특성에 따른 우울 
대상자의 우울수준은 대상자 특성에서 지각하는 경

제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우울점수는 지각하는 

경제상태에 따라 ‘나쁜 편’이 22.70점으로 ‘좋은 편’의 

16.5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4.017, p=.022)[표 1].

2. 대상자의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스트레스
우울은 60점 만점에 17.36(6.77)점이었고, 문화적응스

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는 각각 180점 만점에 69.51(19.06)

점, 60점 만점에 34.64(5.03)점이었으며, 진로스트레스는 

60점 만점에 29.13(9.14)점 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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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M(SD)

Item
M(SD)

Depression 17.36( 6.77)  .87(.34)
Acculturative stress 69.51(19.06) 1.93(.53)
Academic stress 34.64( 5.03) 2.31(.34)
Career stress 29.13( 9.14) 2.43(.76)

표 2. 대상자의 우울, 문화적응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스트레스 수준                    (N=166)

 

 

3. 우울점수에 따른 우울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22], 16점 이상을 

유력 우울군으로, 25점 이상을 확실 우울군으로 분류할 

때, 본 연구 대상자 중 43.9%(73명)은 유력 우울군에 

15.1%(25명)은 확실 우울군에 해당되어 유력 우울군 이

상은 총 59.0%로 파악되었다[표 3]. 

Variable Range N(%)

Normal  0-15 68(41.0)

Depressive 
Highly-probable 16-24 73(43.9)

Certainly 25-60 25(15.1)

표 3. 우울점수에 따른 우울군               (N=166)

4. 변수들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우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r=.671, p<.001) 

및 진로스트레스(r=.516,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고 학업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았다(r=.149, p=.059)[표 4]. 

Variable
Accult-urativ
e stress
r(p)

Academ-ic 
stress
r(p)

Career stress
r(p) 

Depression .671
(<.001)

.149
(.059)

.516
(<.001)

Acculturative stress .290
(<.001)

.483
(<.001)

Academic  stress .034
(.671)

표 4. 변수들의 상관관계                   (N=166)

5. 우울 영향요인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점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검정을 실시한 결과 

Durbin Watson 1.770으로 자기상관성이 없었으며, 모

형의 공차한계(Tolerance)는 .710-.901로 0.1이상이었

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110- 

1.408로 10보다 크지 않아 본 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응 스트

레스(β=.534, t=7.868, p<.001)와 진로스트레스(β=.309, 

t=4.564, p<.001)로 파악되었으며, 이 두 변수의 설명력

은 51.9%이었다(F=40.639, p<.001, Adj R
2=.519). 한편 

학업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5].  

Variable β t(p) adj R2 F(p)

Constant -.426
(.671) .519 40.639

(<.001)
Acculturative stress .534 7.868

(<.001)
Academic tress -.024 -.405

(.686)
Career stress .309 4.564

(<.001)

표 5. 우울 영향요인                        (N=166)

IV. 논 의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우울은 60

점 만점에 17.36점이었다. 본 연구결과인 우울점수 평균 

17.36점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한국대학생의 우울수

준을 파악한 결과인 14.38점[19]이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 16.61점보다[7] 높은 수준이었고,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결과인 24.33점

[6]보다는 낮았다. 선행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우울이

나[6][7]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이 보고되었는데[20],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을 다룬 진

민진 등[7]이나 이홍직[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변수로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적 지

지를 변수로 포함하지 않아 우울수준에 대한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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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침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 수준이 이홍직[6]의 연구결과보다 낮았던 것이, 이홍

직[6]의 연구결과보다 우울 수준이 낮았던 차이를 발생

시킨 이유 중 하나로 추론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 유력 우울증인 16점 이상에 해당되

는 대상자는 59.0%이었으며, 이 또한 같은 도구를 이용

한 연구결과인 52.74%[7]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3][6][7]를 근거로 하여 유

학생들의 우울 수준은 높았으며, 이들이 놓인 사회·심

리적 환경이 우울에 매우 취약함을 고려할 때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선행연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3~4개의 독립변수를 포함하고 있

었는데[6][7], 우울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영향요인을 파

악하는 것이 관리에 있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우울영향요인을 검정하고, 영향요

인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우울은 문화적응 스트레

스 및 진로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우울

점수가 높았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상관

성을 보였다는 여러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6][10]. 

본 연구는 대상자가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점과 한국어

에 능통하지 않은 채 학업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기본 

가정으로 하였다. 이러한 특징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우울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외에 

학업스트레스와 진로스트레스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스트레스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총 51.9%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

과는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6][13]를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취업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취업스트레스가 우

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21] 결과와도 같은 의

미라 판단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중국인 유학생이 가

장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고 보고된 요인이었으나

[22], 본 연구결과 우울의 영향요인은 아니었다. 본 연

구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2.31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이었으며, 한국대학생을 대상

으로 파악했던 결과인 2.33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16].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로 함께 학업에 임하고 있었으나, 

학업스트레스는 한국대학생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

었다. 익숙하지 못한 교육환경과 학사운영제도 및 언어

를 고려할 때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한

국대학생에 비하여 높고,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결과는 달랐다. 

중국인 유학생가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언어영역과  

교육 및 학업영역에서 높았는데[4], 이는 타 스트레스원

과 비교하여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서열화 한 것으로, 

실제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관하여 깊이 다

룬 연구는 많지 않다. 더욱이 학업은 중국인 유학생에

게 있어 한국에 머무르는 주요 이유가 되므로 학업스트

레스가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노력하여 극

복해야 만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우울과 학업스트레스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수준

이나 영향요인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고 우울과

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 대학생의 경

우 학업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23], 본 연구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우울의 

유의한 영향변수가 아니었으나, 이에 상관없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돕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라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 진로스트레스는 2.43점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파악한 3.12점

보다 낮았다. 선행연구결과 한국대학생들이 중국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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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보다 교수스트레스와 진로스트레스를 더욱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어[24], 본 연구에서 진로스트

레스 수준이 다소 낮았던 결과와 같았다. 본 연구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는 한국대학생의 수준

보다 낮았으나 유학생의 우울을 설명하는 최종 영향변

수로 파악되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중국 유학생들은 유학 결정 시 이미 진로에 대한 계

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었으나, 한국에서 진로계획을 수

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지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대

학생의 경우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성숙도, 심리적 안녕

감 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17][23],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으로 파악된 만큼 효과적으로 진로스트

레스를 개선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행연구결과 학과만족도나 진로성숙도는 진로스트

레스에 부적상관을 보였고[17], 사회적 지지는 취업스

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켰다[21]. 또한 

중국인 유학생의 직업의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

해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

으로 파악되었다[12][25]. 따라서 학과차원에서는 유학

생들의 학과만족도를 상승시키고, 효과적으로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교육기관 차원에서는 직업의식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하거나 진로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

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나 프로그램 운영

에 앞서 중국 유학생들은 언어장벽을 경험한다는 사실

을 기억해야 한다. 학업과 진로스트레스는 모든 대학생

들이 경험하는 상황적인 스트레스일 수 있으나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학생에 비하여 지지자원이 부족하고, 한

국어를 매개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라

고 판단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작이나 운영 시 중국

어로 병행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스트레스로 파악되었다. 문화적응 스

트레스와 진로스트레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중재를 개

발하고 효과를 파악하는 후속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우울의 영

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

상자의 평균 우울점수는 17.36점이었고, 문화적응 스트

레스, 학업스트레스, 진로스트레스는 각각 69.51점, 

34.64점, 29.13점 이었다.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수준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진로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고,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스트레스로 파악되었으며, 설명력은 

51.3%이었다. 이상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수준을 

개선시키고 건강한 유학생활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유학생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더불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

로스트레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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